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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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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자기표현의 조

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의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상용직으로 재직 중인 사무직 취업여성 72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지적 정서조절 질문

지, 자기표현 척도, 직무만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 변인의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현과 직무만족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은 조절

변인으로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취업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자기표현의 수준에 따라 직무만족의 수준

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자기표현을 높일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취업여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자기표현,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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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참

여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남녀취업인구의

절반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80.5%로 남학

생(77.6%)을 앞질렀으며, 40-50대 중년층 여성

취업자가 20-30대 젊은층 여성 취업자를 추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있으며 전문직 분야에서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여성들은 조직 내 인간관계 갈등, 권위적

이고 비합리적인 조직문화, 일과 가정의 양립,

성적대상화 경험 등으로 인하여 직장 내 스트

레스와 직무불만족도 높아지고 있다(박현선,

정현선, 박동건, 2015; 백근영, 서영석, 2011;

양현정, 이기학, 2015).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지나친 경쟁분위기, 직장 내 따돌림 등이 취

업여성들에게 불면증,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

적 문제와 우울, 좌절 등 심리적 문제를 유

발시키고 있다(Agervold & Mikkelsen, 2004;

Johnson, 2009). 최근에 직장인들의 정서적 문

제와 그에 따른 직무만족의 중요성이 강조되

면서 직장인들의 정서조절 및 직장인 상호간

의 자기표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만족도를 떨어트리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의사소통의 부족은 직장인의 정

신건강 뿐만 아니라 직무불만족 등에 크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ts & Tsushima,

2001). 따라서 취업여성들이 직장에서 적절한

정서조절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

을 능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직장불만족을 감

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개입방안의 필

요성이 제기된다.

직장인의 행동은 권력과 지위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지위가 낮은 사람은 상

사의 부당한 대우, 직설적이고 비판적인 표현

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분노를 느끼며(Fitness,

2000; Gibson & Schroeder, 2002), 자신의 억울

함을 표현하는 것이 직장규범에 어긋난다고

여겨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

(Glomb & Hulin, 1997). 직장인의 부당함과 억

울한 감정은 결국 스트레스를 야기하고(방윤

경, 2006; Kawakami & Haratani, 1999), 자신의

실제 정서와 무관하게 조직에서 요구하는 정

서를 표현함으로써 낮은 조직몰입과 직무불만

족을 일으킬 수 있다(Cordes & Dougherty,

1993). 취업여성들은 상사나 동료로 부터 폄하

하는 발언, 소리 지르기, 위협하기 등과 같은

사건을 경험할 경우 상사, 동료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대화를 거절하거나 다른 동료에게 험담을 하

고(박현선 외, 2015; 이경근, 2014), 생각을

멈추고 내버려두기 등과 같은 행동을 한다

(강지연, 주은선, 2014). 한편, Adler, Rosenfeld,

Proctor(2009)는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

에 대해 자기표현을 잘 하는 사람은 상사와

부하직원 등 지위에 관계없이 폭넓은 의사소

통을 통하여 상황과 조건을 긍정적으로 유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장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른 부정적인 정서를 적응적

으로 조절하고 나아가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자기표현 할 수 있다면

직장 내 성공적인 관계 유지와 동시에 직무만

족도 가능하므로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와 그에 따른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다양

한 접근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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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인지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것은 사람들이

위협적인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정서를 통제

하도록 돕는다(Garnefski & Kraaij, 2007). 실제

로, Stoeber와 Janssen(2011)은 일상적인 사건을

경험하였을 때 긍정적인 사건 재구성이 결국

만족스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인지

적 정서조절이란 정서적으로 각성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인지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

응적일 수도 있고 덜 적응적인 것일 수도 있

다(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arnefski

& Kraaij, 2007). Garnefski 등(2001)은 인지적 정

서조절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초점 변경, 긍

정적 재평가, 조망확대, 수용, 계획다시생각하

기를 더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로, 자기비

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를 덜 적응적인 인

지적 정서조절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김소희(2004)는 이를 각각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소희

(2004)의 번안을 참고하여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라고 명명하고, 취업여성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부정적 정서는 일어나는 일과 자신이 바라

는 것이 다를 때 발생하며 주로 분노, 두려움,

슬픔 등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

는 개인은 낮은 주관적 안녕감(Diener, Smith,

& Fujita, 1995), 부정적 자기개념을 가지고 있

어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킨다(이서정,

현명호, 2008; Quoidbach, Berry, Hansenne, &

Mikolajczak, 2010). 특히, 취업여성들은 업무고

충이나 정신적 피로로 인해 높은 부정적 정서

를 지각하며 이는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방윤경, 2006; 신현균,

2002). 실제로, 서비스직 근로자 442명을 대상

으로 우울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성보다 여성

의 우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복임,

정혜선, 김순례, 이경용, 2004). 또한 김선아

등(2010)이 취업한 373명의 미혼여성과 355명

의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해 연구

한 결과에서도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스트

레스 사건 경험은 덜하지만 두 집단 모두 우

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선춘자와

정면숙(2014)의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

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 간호

사들은 괴롭힘으로 인한 근심과 우울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자들은 취업여성들의 부정적 정서

와 그와 관련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펴

보았다. 전주연과 이남주(2014)는 직무과부하

등으로 간호과오를 경험한 직후 심각한 정서

적 스트레스를 겪는 대학병원의 수술실 여성

간호사들의 부정적 정서와 그에 대처하는 방

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여성 간호사들은

실수를 한 이후 우울, 죄책감, 절망감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으며 이러

한 정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주로 회피적

인 문제해결 행동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경력이 높은 여성 간호사들과는 달리 낮

은 경력의 여성 간호사일수록 업무경험의 미

숙으로 인한 과오에 대한 부담감 및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문제

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의 부정적인 결과

에만 초점을 두고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행동

을 하는 것과 연관되며 불안의 핵심으로 작용

할 수 있다(Nolen-Hoeksema, 2000). 유치원 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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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도 과중한 업무부담 및 유아교육 기관의

조직문화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길영(2000)과 석은조, 신성

철(2008)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들이 자신이

일하는 유치원을 서열과 엄격한 규정 등의 위

계문화를 강조하는 기관으로 지각하는 경우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느끼며, 이는 교수동기 및 의

욕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김혜경, 2011; 이

정선, 2000). 정은미와 천성문(2014)의 중․고

등학교 중년여교사의 정서경험에 대한 연구결

과,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

로 인한 무력감, 동료교사와 관리자로부터 위

축감,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등의 정서경험

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중년 여교사들은 젊

은 시절과는 달리 수업하는 데에 자신이 없고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지각하면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관리자와

무책임한 동료교사와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

다는 등의 타인비난의 태도를 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성숙, 한영주, 유성경(2012)의 기혼

직장여성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 여성들은 사회적 시선과 편견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편견은 내재화되어 자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직장상사가 자신의 능

력과 인격에 대한 체면을 손상하는 행동을 했

을 경우(Aryee, Chen, Sun, & Debrah, 2007;

Mitchell & Ambrose, 2007), 남녀지위고하를 막

론하고 직장인들에게 자부심과 존중감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여

조직과 상사 및 동료 모두를 비난한다. 즉, 일

차적으로 상사를 공격하고, 대체적인 공격의

관점에서 동료를 공격하며, 나아가 상사의 그

와 같은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조직에 그 원인을 귀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

를 종합해보면, 취업여성들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경우 자신이 처한 직무환경에 대

한 지각과 사건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정

서조절 전략이 다르며, 이는 자기비난, 타인비

난, 반추,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 진다.

취업여성들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비난과 타인

비난은 결국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적인 태도로 인하여 원만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분노와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한다(Dunkley,

Blankstein, Zuroff, Lecce, & Hui, 2006; Dunkley,

Zuroff, Blankstein, 2003).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인 측면의 생각을 끊임없이 생

각하고 실제보다 문제를 과장되게 지각하여

높은 우울을 보인다(Garnefski, Teerds, Kraaij,

Legerstee, Tessa, & Kommer, 2004; Sullivan,

Bishop, & Pivik, 1995). 또한, 직장 내에서 이러

한 부적응적 정서조절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낮은 자기평가, 대인관계에 대

한 불안이 높아 직무만족이 낮아진다(권동균,

김명소, 한영식, 2015).

직장에서 특정 상황에서 그 사건을 긍정적

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사

람들은 효율적인 업무성과를 나타내 직무만족

이 높지만 반면에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나타내는 직장인들은 상대

적으로 더 낮은 직무만족을 나타낸다(이주일,

2003). 특히,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나

타내는 사람들은 자기표현 시 분노를 적대적

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고(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대인관계에서의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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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표현은 우울과 불안을 매개로 하여 업

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는다(Caplan,

2003).

직무만족

직무만족이란 직업과 직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전체적인 느낌과 태도이

며(Ivancevich & Matteson, 2002), 직업을 좋아하

고(만족) 싫어하는(불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Spector, 1997). 또한 임금, 경력, 경영 및 직업

흥미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조직적인 요인들

이 직무만족과 직무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rrison, 2008). 몇몇 연구자들은 직장에

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가 직

무만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

하였다(Judge, Locke, & Durham, 1997; Pekrun &

Frese, 1992).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좌절하는 등의

정서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실제사건에 의한

구체적인 목표대상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Weiss & Cropanzano, 1996). Wu와 Hu(2013)는

직장에서 정서를 가장하는 것 자체도 직무에

몰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직무만족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취업여성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홍경자 등(2002)은 전문직 여성인

간호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직무스트

레스가 낮은 직무만족도를 나타냈으며 교사집

단보다는 간호사집단이 직무만족도가 더 낮았

다. 또한, 미혼간호사보다 기혼간호사가 직장

과 가정간의 다중역할로 인하여 직무만족도

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성희

롱을 경험한 여성들도 직무만족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Morrow,

McElroy, & Phillips, 1994). 한주원(2008)이 104명

의 비서직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에서의 성희

롱에 대해 조사한 결과, 80% 이상이 직장상사

와 동료 등에 의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

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트레스, 불신감, 자책감, 적대감 등의 부정

적 정서를 야기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직무태만,

결근, 이직이 증가되어 직무만족도에도 심각

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주로

여성인력이 많은 호텔조직에 종사하는 여직원

들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불쾌하고 굴

욕적인 느낌을 받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입

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김정매와 이형룡

(2011)은 특급호텔 조직에 종사하는 직원 199

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이 남성보다 공격적인 언행으로 인한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이는 비생산적인 업무행

동에 더 큰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직장에서의 다양한 사건으로 야기되는 취업여

성들의 부정적 정서는 편협한 사고, 상호간

정보교류의 어려움, 관련된 정보무시 등의 결

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상대

방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동

기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게 되므로(Van

Kleef, De Dreu & Manstead, 2004), 직무 몰입에

도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쳐 결국에는 직무

만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Spector, 2008).

자기표현

Carlson 등(2012)과 Keashly(1998)에 의하면,

직장상사가 모욕적인 언행을 할 때 부하직원

은 극심한 부정정서를 느끼지만 직장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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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표현을 해야 하며 이럴 경우 자신

의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자

신의 직무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감소한다. 그

러나 직장 분위기가 부정적일지라도 직장인들

은 직장분위기를 각자 다르게 필터링하고 직

장불만족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표현행동을

한다(Vangel, 2011). 자기표현이란 자신의 욕구

와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행

동이다(Adams, 1989). 몇몇 연구자들은 상황과

조건을 고려한 자기표현 행동을 강조하고 있

는데, Eisler, Hersen, Miller, Blanchard(1975)는 상

대방의 성별, 상대방과의 친숙도를 고려하

여 표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Rakos와

Schroeder(1979)는 상점주인과 같이 형식적인 관

계, 직장의 상사와 같이 중요한 관계, 아주 친

밀한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자기표현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변창진과 김성회(1980)는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자기표현을 못하여 자신

의 권리와 주장을 못하고 참고 지내는 소극적

인 표현과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의 권리만이 중요하다고 주장

하는 공격적인 표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혹

평하는 형태의 의사소통은 적절한 자기표현이

아니며 적극적인 자기표현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하였다. 최근 손강숙과 주영아

(2014)는 자기표현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겸손한 태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

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체를 이용한 간접적

인 표현행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상

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직장 내

에서의 자기표현이란 조직 내 다른 사람의 권

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태도로 자신

의 생각과 감정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자들은 다양한 조직 내 구성원들

의 자기표현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취업여성이

직장에서 부적 혹은 부정적 사건에 직면했을

때, 반추, 자기비난, 파국적 사고방식으로 정

서를 조절하게 될 때 자기표현이 직무만족 수

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성인력이 많은 병원 간호사들의 자기표현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직장 내 갈등을 인정

하고 그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

호신뢰감을 향상시켜 간호사의 우울 및 소진

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Yokoyama &

Iwanaga, 2003),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대인

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Yamagishi, Kobayashi, Nagami, Shimazu, &

Kageyama, 2007). 또한 Kaluza(2000)의 연구에서

도 직장에서의 적절한 자기표현은 타인의 의

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다르게 생각해

보고, 자신의 역할을 재정의해 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해주므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영

희(2014)가 15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기표

현을 연구한 결과, 자기표현과 직무만족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표현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신체 및

정신건강에도 대두되고 있으며, 감정에 대한

자기표현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화병 증상을

키울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김은하, 장

윤지, 2015). 더불어 최근에는 이러한 자기표

현의 이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

학생뿐만 아니라 부부 등 갈등을 경험하는 사

람들을 위한 다양한 자기표현 프로그램이 실

시되어 그 효과성이 증명되고 있다(최현정,

2008; 홍순남, 2008). 홍순남(2008)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칭찬하고 격려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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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표현 훈련프로그램 결과에서도 학급조

직 내 구성원들 간의 교우관계의 향상, 갈등

해소 및 문제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와 표현하

는 정서가 차이가 날 때 정서부조화를 경험하

게 되며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노성숙 외, 2012; 정은미, 천성문, 2014;

Ashforth & Humphrey, 1993; Grandey, 2000). 그

러나 이러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지속적인 사용은 자기표현 경향을 저하시키고

신체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상담 및 치료장면에서도 자기표현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이아름,

이민규, 2013), 직장에서의 자기표현을 충분히

탐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

안들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

서조절과 자기표현은 취업여성의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자기표현 및

직무만족의 관계를 함께 검토한 국내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서는 조절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직차원에서 직

장에서의 자기표현은 취업여성의 정서, 인지,

행동적인 측면, 즉, 부정적 정서경험과 자신에

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인지적 해석 및 그에

따른 대처행동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필요

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자기표

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취업여성들이 직장에서 주

로 분노와 좌절과 같은 부적정서를 경험하며

그 경우 반추 등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을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박동건 외, 200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에 국한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

구의 결과는 직장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일하는 조직이 나아갈 방향설정 뿐

만 아니라 여성건강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여성들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

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여부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즉, 취업여성이

직장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였을 경우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사용하는 것이 자

기표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기

표현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힘

으로써 그동안의 자기표현의 연구를 한층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 직무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표현은 직무만족에 영향

을 미칠 것인가? 셋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은 조절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의 300인 이

상 대규모 사업체에 상용직으로 재직 중인 사

무직 취업여성 7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24부를 제외하고 총 726명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726명의 연령대는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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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명(28.9%), 30대 210(28.9%), 40대 116명

(34.8%), 50대 30명(4.1%)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중 미혼이 312명(43.0%), 기혼이 414명(57.0%)

이었다. 직위는 사원이 504명(69.4%), 주임급

36명(5.0%), 대리급 108명(14.9%), 과장급 60명

(8.3%), 차장급 12명(1.7%), 임원급 6명(0.8%)으

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

취업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

기 위해 Garnefski, Kraaiji와 Spinhoven(2001)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on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4)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9

가지로 나뉘며 조망확대, 계획다시생각하기,

긍정적 초점변경,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수용, 긍정적 재평가, 파국화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Garnefski, Kraaiji와

Spinhoven(2001)가 개발 당시 구분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자

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문항이며 5점 평정

척도로 평정된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였으며, 본 연구

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

났다.

자기표현 척도

취업여성의 자기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손

강숙과 주영아(2014)가 개발한 자기표현 척도

를 사용하였다. 나를 표현하는 방법과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감, 겸손과 배려,

매체이용, 정확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자신감 5문항, 겸손과 배려 4문항,

매체이용 3문항, 정확성 3문항으로 총 1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손강숙과 주영아(2014)의 연구에서 보고한 자

기표현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0~.81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 척도

취업여성의 직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

성원이 인식하는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은 최

경아(2010), 최지윤(2012)의 연구를 토대로 이

제하(2015)가 구성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임금, 승진, 직무자체, 동료관계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총 23문항이며 5점

평정척도로 평정된다. 이제하(2015)의 연구에

서 보고한 직무만족의 신뢰도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

타났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 및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

시하였다. 다중 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 각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시킨 후

분석하였다.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

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등의 기술통

계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셋

째,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 직무

만족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

대한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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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고 조절변인인 자기표현의 구체적인 양

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 그래프를 제시

하였다.

연구결과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 자기표현, 직무만족 간에 관련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의 관계

(r=.124, p<.01), 자기표현과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r=.207, p<.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과 직무만족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077, p<.05).

1 2 3

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1

2. 자기표현 .124** 1

3. 직무만족 -.077* .207** 1

평균 2.96 3.46 3.21

표준편차 .785 .525 .574

왜도 -.231 .097 .305

첨도 -.385 .153 .034

**p<.01, *p<.05

표 1. 연구 변인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N=72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자기표현

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

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자기표현

을 투입한 경우, 직무만족 전체 변량의 6.0%

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F(2, 723)=20.445,

p<.001). 2단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과 자기표현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자기표현의 상호작용

항(AxB)이 직무만족에 대해 3.4%를 추가적으

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F(3, 722)=18.139,

p<.001). 직무만족에 미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며(β=-.135,

p<.001), 자기표현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으며

(β=.234, p<.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과 자기표현의 상호작용(β=.133, p<.001)도 유

의미하였다. 즉, 자기표현이 직무만족에 미치

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영향에 대한

조절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를 통제한 효과크기를

확인하여 가설검증의 결과를 보완해야 한다는

Cohen(1988)의 제안에 따라 효과크기 산출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효과의 효과의 크기는 Cohen

(1988)이 제시한 0.02보다 큰 0.036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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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²=
step2의 R² - step1의 R²

1- step1의 R²

그림 1. 조절효과 크기 계산식

검증된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Frazier, Tix와 Barron(2004)의 제안에 따라 평균

값으로부터 편차가 -1인 지점을 자기표현이

낮은 수준으로, 표준편차가 +1인 지점을 자기

표현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

는 점수를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상호작용효

과를 그래프로 시각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2는 직무만족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1표준편차와 -1표준

편차 모두에서 자기표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

이 높으며, 자기표현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의 +1표준편차보다 -1표준편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표현을 많이 사용하

는 사람들의 경우,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 비

해 더 직무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1표준편차와 자

단계 예측변인
직무만족

β t R² ΔR² F

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A

-.105 -2.872**

.060 20.445***

자기 표현

B
.220 6.025***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A

-.135 -3.633***

.094 .034 18.139***
자기 표현

B
.234 .6.43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x

자기표현 AxB

.133 3.586***

***p<.001, **p<.01

표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N=726)

그림 2. 자기표현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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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현의 +1표준편차에 속하는 사람들의 직

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고 자

기표현을 잘 할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자기표현 및 직무만족 간의

관계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직무만

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의 조절적 역할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은 자기표현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무만족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표현은 직무만족

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취업여성의 자기표현은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취업여성이 자기표현을 잘 할수록

직무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직무 특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Voydanoff

(198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지영, 박신애, 최지영, 손기철(2015)의 연구에

서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군인들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 군 생활 적응력 등 군

생활 적응력 관련 요인들이 향상된 결과와 같

은 맥락의 결과이다.

셋째, 취업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자기표현은 조절변

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는 집단 모두에서 자기표현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며, 자기표현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보다

적게 사용하는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자기표현을 잘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적게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더 직무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과 자기표현을 잘

하는 집단이 직무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적게 사용하고 자기표현을 잘 할

수록 직무에 만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표현이 조절변인으로써 직무만족

에 영향을 좌우하는 변인임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이는 최가영(2015)의 연구에서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이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윤희(1993)의 연구에서 자기표

현의 증진이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변인으

로써 작용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

한, Lehman, Ellard과 Wortman(1986)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

기표현성을 증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떼어놓고서 개

인의 삶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직업 활동은

삶의 중요한 영역이다. 또한 일은 자신의 지

식을 사용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한 사회의 구

성원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긍정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쟁사회의 직무 환경은 현대인들에게 직무

자체 뿐 아니라 조직 문화, 조직 내 규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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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관계 등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존재하는 삶

의 전쟁터로 인식되기도 한다. 개인이 이러한

직무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

을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

적인 생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을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쉽게 개

인이 스스로 통제하고 수정가능한 자기표현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개인이 조

직 내부에서 직무에 만족하도록 하는데 더 도

움이 될 것이다.

또한, 규칙과 질서로 가득찬 조직 문화, 상

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은 심리적 자율성을 보장받는

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Inglehart & Oyserman,

2004). 직장에서의 자기표현은 언어로 표현되

는 표현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기회를 선

택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등 다

양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Centers &

Bugental, 1966).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를 표현

하는 것은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

는 변인으로 자기표현의 영향력은 개인의 직

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

의 조절변인인 자기표현을 직장 내에서 적절

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표현 심리교육과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구성원들

이 취업여성들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허용

적인 직장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취업여성이 스트레스와 직무만족과

같은 직업 생활에 따른 갈등 상황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는 개인뿐만 아

니라 가족,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경신, 1999). 그렇기 때문에, 취업여

성들이 자신의 직업생활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직무만족의 중

요성과 영향력을 스스로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취업여성의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보다 예방적인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남성 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취업여성의 직무만

족을 살펴보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

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취업여성의 인지적 정서조절 중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옳

고 그름의 잣대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의 영향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영향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조절변인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자기표현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였다는 점이다. 개입 가능한 변인인 자기

표현을 조절변인으로써 검증함으로써 취업여

성에 대한 자기표현 훈련과 심리교육의 필요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사기업에 재직 중

인 취업여성으로 표본이 한정되어 있다. 그러

므로 다른 지역의 취업여성, 혹은 공무원, 서

비스직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의 취업여성 집

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

한 다양한 취업여성 집단에서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 자기표현, 직무만족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형태의 직업

에 종사하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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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자기표현,

직무만족을 살펴봄에 있어서, 경력, 직급, 연

봉 등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지 않았다.

취업여성의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력, 직급, 연봉 등을 고려하여 연

구를 실시한다면, 취업여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을 포함한 후속 연구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취업여성들

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국한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긍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효과성도 살펴본다

면 취업여성의 직무만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성의 자기

표현을 살펴봄에 있어서 직장 내 자기표현만

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직장 내 자

기표현과 직장 외부에서의 자기표현, 그리고

SNS 상의 자기표현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자

기표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를 실시한다면

취업여성의 자기표현에 대해서 더욱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양한

장면에서의 자기표현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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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Employed Women’s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Job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s of Self-Expression

Kang-suk Shon So-mi Jeong

Joong-ang sangha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self-expression between employed

women’s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job satisfaction.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CERQ), Job Satisfaction Scale(JSS), and Self Expression Scale(SES) were completed by a

sample consisting of 726 employed women working as regular office workers in private enterprise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general trend of the

measured variable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job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negative correlation,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elf express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 and self expression and job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 correlation. Second, employed women ’s self-expression between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job satisfaction showed a moderating effect. These findings

showed that the level of job satisfac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level of self-expression, by

considering together employed women’s non-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self-expression.

Moreover, it is significant that needs for interventions to increase self-expression through methods such as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employed women are proposed.

Key words : employed women, non-ado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elf-expression. job satisfaction


